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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액화수소 생산시설 현장 점검

- 2024년도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 금년 대비 대폭 상향

-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ㆍ공급ㆍ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계 최대 

규모(연간 3만톤)의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점검하였다.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은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에서 2021년 7월부터 

약 6천억원을 투입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액화

수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 공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아울러, 액화수소 공급에 따라 액화수소 충전소 조기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간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 운수사업자 등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수소차 전환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40개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해왔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을 금년 700대에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국내 버스 

시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천연가스 버스, 전기버스의 보조사업 

물량은 수소버스 보급과 연계하여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등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ㆍ공급ㆍ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가 준공되면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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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 개요

□ 시설 개요

ㅇ (위치)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306번길33(원창동) (1.5만평)

ㅇ (투자비) 약 6,000억원 규모

   - 수소 정제 설비, 수소 액화 설비

   - 수소 저장설비, 액화수소 출하설비 등

ㅇ (공정 개요)

PSA(정제설비) 액화 설비 저장 설비 출하설비
순도 92→99.999%

연간 3만톤 처리 可

연간 3만톤 처리 可

(30톤/일 X 3기)

120톤 저장 可

(20톤 X 6기)
12기 설치

□ 현장 사진(‘23.6월말 기준, 공정률 98.95%)


